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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번 美 델라웨어大 바이든스쿨 석좌교수 초청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주제로 웨비나 개최

- 한-미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협력과 공급망 구축협력이 핵심의제 될 것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중심(Polycentric) 전략 중요

-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지역 거부감 줄일 것

- 美 시장·정책에서 원전 관심 적고 기후위기 대응에 큰 기여 못한다고 판단  

미국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의 핵심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

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기후위기 협력을 중요하게 강조

한 바 있다.1)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은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와 기술협력을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다.2)

이에 (사)에너지전환포럼은 美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9일 미국 에너지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바이든스쿨 존 번(John Byrne) 석좌교수를 초청해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에 사회는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맡고 대담
자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존 번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벌어지는 미연방의 정책적 갈등과 미국인의 정
책적 대응(American Policy Conflict in the Hothouse and the Policy Response of 
the American People)’을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2050년 탄
소중립과 2035년까지의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를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

1) President Biden emphasized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that he looks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deepen cooperation on key global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the COVID-19 pandemic, and 
supply chain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09/readout-of-joseph-r-biden-jr-s-call-with-president-elect-yoon-
suk-yeol-of-the-republic-of-korea/

2) President Biden will engage wit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 in Korea who are mobilizing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ousands of good paying American jobs. He will see American and Korean 
troop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in defense of our collective security and consult on the challenge posed by the DPRK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he will highlight the truly global nature of the U.S. ROK alliance from climate and 
energy and technology to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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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
는 미 정치구조에서의 한계를 설명하는 한편, 연방정부와 별개로 주 정부 단위에서의 다
중심적(Polycentric) 정책 접근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0년간 주정부 단위
에서 EERS, RPS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주정부의 제도로 커
버되는 배출량(Emissions)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85%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캘리
포니아와 메사추세츠의 커뮤니티 청정에너지 시장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주 정부·시민사
회의 에너지전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윤순진 교수는 “우리 사회에 미국의 커뮤니티 청정에너지 모델이 성공
적으로 구현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이 느리더라도 주정부 중심의 변화와 공동체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노력들은 고무적이고 
부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정부와 커뮤니티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존 번 교수는 “각 국가의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만병통치약은 없
다”고 말문을 열며, “국가의 제도 변화는 느리기 때문에 다양한 ‘다중심적(Polycentric)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및 지역사회에서 중앙기관이 에너지혁
신, 정책 혁신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압력을 가해야 하며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 정책과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만 노력했을 때와 비교
해 탄소발자국을 77% 감소시키는 등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 등 
민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안병진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생각과 미국 대
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한국 정상과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해 존 번 교수는 “한국의 연구기관·대학들이 정계·지역사회·대중들에게 기후위
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대응 관련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안보문제 등의 
문제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직접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면서, “한국 등의 동
맹국을 통해 먼저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협력하고 그 후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찾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존 번 교수는 “바이
든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원자력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장과 정책에서도 원자력에 큰 관심이 없다.”며 “에
너지의 기술발전 및 에너지효율 개선이 협력하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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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농민·어민 등 지역사회의 거부감에 대해서 존 번 교수는 “어
민·농민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의사결정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풍력·태양광 단지는 농지만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된 건물 옥상과 같
은 용지를 대안으로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농업계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압도
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자료는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023


